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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7이닝 1실점' KT , 키움 잡고 다시 3 위로 

등록 2022.09.10 20:18:55

KT 위즈 웨스 벤자민. (사진=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KT 위즈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3위에 복귀했다. 

KT는 1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 KBO리그 키움과 경기에서 2-1 신승을 거뒀다. 

2연패를 끊어낸 KT(69승2무53패)는 키움(70승2무55패)을 끌어내리고 3위로 올라섰다. 

4안타 빈타에 그친 키움은 3일 만에 다시 4위로 내려앉았다. 

KT 선발 웨스 벤자민은 7이닝 3피안타 4탈삼진 1실점 역투로 시즌 3승(4패)째를 수확했다. 

키움도 선발 정찬헌이 6이닝 7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버텼지만, 두 번째 투수 김동혁이 1이닝 1실점하며 흐름을 내줬다.

김동혁은 시즌 첫 패전의 멍에를 썼다. 

KT가 먼저 앞서갔다. 

2회 선두타자 박병호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포문을 열었다. 이때 2루에 들어가던 중 오른 발목이 꺾인 박병호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KT , 키움에 2-1 승리



그러나 KT는 계속된 1사 2루에서 장성우의 우중간 적시 2루타로 선제점을 얻는데 성공했다. 

키움은 4회 선두 임지열의 좌중간 2루타와 이정후의 우전 안타를 묶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7회 다시 균형을 깼다. 

볼넷 2개와 안타 1개로 일군 무사 만루에서 황재균이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3루 주자 심우준을 불러들였다. 

더 이상 추가점을 얻지는 못했지만, 단단한 불펜은 1점 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다. 

KT 두 번째 투수 김민수가 8회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9회 마운드를 이어 받은 마무리 김재윤은 안타와 볼넷 2개로 2사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김웅빈을 땅볼로 돌려세우고 경기를

끝냈다. 김재윤은 시즌 28번째 세이브를 거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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